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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생존을 위한 기본자세
화학산업을 흔히 소재산업이라 부른다.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기초원료 및 각종 제품의 중간재를 생

산하는 산업이라는 뜻이다.

화학산업을 넓은 범주로 해석하면 에너지를 비롯해 석유화학, 플래스틱, 무기화학, Chemicals,

FineChem, LifeChem 및 관련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를 협의의 의미로 축소하면 기간산업이

면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에너지는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LifeChem도 화학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Bio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액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화학산

업과 별개로 취급하려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

소재산업의 특징은 기술 집약적이다. 일반 소비재가 응용기술 또는 모방기술을 위주로 하는 반면,

소재산업은 단순한 응용기술만을 가지고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장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기술개발과정을 거칠 때만이 경쟁력이 있고,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화학산업계는 DuPont, Dow Chemical, Union Carbide, Solvay, BASF, Bayer, Hoechst 등

유럽·미국의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시장을 거머쥐고 그들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장을 요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 0 0 - 1 5 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화된 프로세스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장지배와 관련된 마케팅, 기술서비스도 대단히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한국 화학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8 0년대말 5 0만5 0 0 0톤, 115만5 0 0 0톤에서 불과 1 0년이 지난 오늘에는 5 0 0만

톤에 가까울 정도로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인

식하고 있을 것이다. 범용 석유화학의 일반적인 특성이 프로세스와 기술, 그리고 설비를 스스로 개

발하는 것이 아니라「돈」으로 사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돈」으로

해결했다는 결론이고, 그 결과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E P를 비롯

한 몇몇 기술은 소수의 특정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다.

무기화학 및 C h e m i c a l s도 마찬가지이다. 소수의 독과점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한 채 기술개발이나 마

케팅력 확대, 기술서비스 보완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여기에 군소

메이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너죽고 나살기」식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중소

기업 고유업종」을 통한 기득권의 과보호도 Chemicals 부실에 한몫했다.

따라서 한국 화학산업은 본격적인 산업화의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기술, 마케팅, 서비스 모두 낙

제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의 역사가 3 0년이 넘는 S K도 독자기술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며, 현대 및 삼성이 석유화학에 참여한 이후로는 범용 석유화학 시장에서도 밀려나

는 꼴로 전락하고 있다.

모든 것을「돈」에 의지했고, 마케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는 전혀 신경쓰

지 않은 채 무사안일과 태평성대로 살아온 덕분일 것이다. 화학산업계에 일반화돼 있는「화학공학

및 화학 전공자가 아니면 화학공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기득권 의식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국가

경제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8년 원화환율 하락에 따라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2 0 0 0년을 3 6 5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오늘날 한국 화학시장은 단지 한국시장에 머무르지 않

고 세계시장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면 급속히 세계시장화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세계화 시대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단일기업이나 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유럽 1 1개국이 통화를 E u r o화로 통일하면서까지

시장을 통일하고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 아니던가?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모르지 않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을 다시한번 제기하는 것은 한국 화

학산업계가 1 9 9 9년 벽두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굳게 믿기 때문이다.

화학시장이 급속히 세계화되고,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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